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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건설산업은현장노동인력및경험중심의전통적인

산업구조를가지며, 노동인력의고령화와낮은생산성문제로

국제적경쟁력약화가우려되고있다[1,2]. 특히지하시공현장

의열악한환경과숙련인력감소는시공효율성과안전성저하

문제를 초래한다. 지하 터널 건설공간에서 현장 인력 작업을

최소화하고고비용, 저생산성, 위험성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

해서는시공자동화와함께, 시공정보의 3D 디지털화및공유

가필수이다. 따라서본연구는지하시공현장에서건설정보

취득을 위한 3D 매핑기술의 개발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하 시공현장에서 3D 매핑기술 개발요건
현재지상에서건설전주기의디지털화, 무인화, 자동화기술

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하터널, 지하공동구, 갱도등의지하공간에서 3D 데이터

취득은 낮은 조도, 짙은 먼지 등의 제약 조건으로 인해 주로

레이저스캐너에의존하고있다. 하지만고비용, 대용량데이

터의비효율적이고늦은데이터처리로인해정밀현장평가

외에는 전문인력의 주관적 평가와 판단에 의존 중이다. 또한

좁고 폐쇄된 영역에서 움직이는 현장 작업 인력과 건설기계

로 인해 빠르고 정확한 3D 데이터 취득이 어렵다.

지하건설현장에서경제적이고신속하게 3D 데이터를취득

하고건설정보를구축하기위해서는, 1) 무인 이동체, 건설장

비, 트럭 등 다양한 이동체에 탑재할 수 있는 카메라-라이다

복합센서탑재체를제작하고, 2) 지하 공간의 3D 지형정보를

구축하기위한자기위치추정기술, 3) 지형 및 지반을판별하

고 해석하기 위한 AI 기반의 영상처리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건설분야는건설인력고령화에의한인력수급문제, 현장

인력중심시공으로인한낮은생산성, 열악한작업환경으로

인한낮은안정성의문제가있어도전적인혁신기술개발로

건설기술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건설정보의신속구축-해석-가시화를위한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지하공간 3D 매핑기술을개발하기위해라이다

-카메라를 융합한 탑재체를 제작하여, 지하 갱도 또는 터널

시공현장에적용할예정이다. 또한지하공간 3D 데이터의효

율적 조작과 해석을 위한 자료구조 및 해석기술을 개발하여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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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에서는지하건설정보의신속구축-해석-가시화를위한 3D 매핑기술개발요건을제시하고자한다. 지하공간에서
건설정보를 신속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라이다-카메라 복합 센서 탑재체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취득된 3D
데이터의효율적처리와해석을위한영상처리기법 개발이필요하다. 3D 매핑기법은향후지하갱도/터널등의테스트
베드에 적용하여 검증 및 개선할 예정이다.


